
예수 안에서 미소 짓는 행복 공동체“ ”



하나님을 경외함

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“

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

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”(로마서 장 절3 10-12 )

우리 영혼의 질병은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,

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, .

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성령이 양심과 진리의 빛을 비출 때,

우리 영혼의 현주소가 보입니다.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

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이고 하나는 해결입니.

다 즉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.

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.

첫 번째 진단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, , .▶

바울은 유대인 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진단합니다.

롬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입을 열 때마다 죄를 짓는다고( 3:10-12)

진단합니다 롬. ( 3:13-15)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오는 모

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.

을 가지고 태어나고 삶 자체가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가는

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가.

필요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.

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.

는 것이 영적치료의 시작입니다.

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

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.

▶ 두 번째 회복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: .

무너진 모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

찾아야 할까요?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장. 3 절18 ,

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‘ . 하나님을’

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는 것아 아니라 하나님

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.

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.

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

의 말과 행동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.

가정과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,

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체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. ,

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경외감이란 하나님을 안다.

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.

순종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.

때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.

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.

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고쳐본▣

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?

▣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당장에 고쳐야 할

것은 무엇입니까?


